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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200km 꿈의 열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본격 착수

-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127억원 투입… 4개 세부 기술 개발 및 검증 
-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도 구성·운영

□ 정부가 올해를 K-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

튜브 열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박상우)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 : 127억원(̀ 25년 36.8억원) / 사업기간 : `25~̀27 / 주관연구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 2013년에 기술 착수와 함께 ‘하이퍼루프’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유럽은 통상 ‘하이퍼튜브’라는 이름으로 명명

□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 하이퍼튜브 vs 기존 교통수단 비교 >

구 분 하이퍼튜브 비행기 고속열차(KTX) 자동차

속도 1,200km/h 900km/h 300km/h 100km/h

탄소 배출 0g/km* 285g/km 73g/km 104g/km

기상 영향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보통 다소 높음

   * 아진공 튜브 외벽을 감싼 태양광 패널을 통해 얻은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 공급 시

  ※ 출처 : Hyperloop commercial feasibility analysis(美교통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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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히, 1,200km/h 가까이 주행 가능한 철도로서, KTX(시속 300km/h)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

으로 개선할 수 있는 꿈의 교통 시스템이다.

□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➊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0.001~0.01 기압)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➋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➌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하이퍼튜브 시스템 개념도]

 ㅇ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 또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

하여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 3 -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사업 추진 TF
(위원장 : 철도국장)

간사 : 철도안전정책과

➊ 전자기 추진
선로 기술 개발

➋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기술 개발

➌ 초고속 추진 
제어 기술 개발

➍ 부상·추진 
차체 검증

• GS 건설

• 한국교통대학교

• 한국전기연구원

• 초전도산업협회

• 한국기계연구원

• 가천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

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ㅇ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성균 (044-201-4600)

담당자
사무관 김  혁 (044-201-4603)

주무관 오한국 (044-20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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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인프라 핵심기술 개발’개요

➊ (가이드웨이 개발) 차체 추진력을 발생하기 위해 전자석을 포함한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개발

➋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개발) 차량에 장착되는 고온 초전도 전자석*,
초전도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극저온 냉각 시스템 설계·제작

   * -243℃(30K) 이상에서 초전도 성질을 갖는 전자석(↔ 저온 초전도 전자석 : -273℃(0K))

➌ (주행 제어 기술 개발) 차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
웨이 전자석의 공급 전력 제어 및 차체 위치 감지 기술 개발

   * (추진 원리) 차량의 이동 위치를 감지하여 가이드웨이 전자석의 극성을 매우 짧은 
주기로 지속 반복·변환하며 흡인력·반발력을 발생하여 차량 추진

➍ (차체 제작) 부상·추진이 가능한 차체 경량화 설계, 부상 전까지
차륜 주행이 가능한 현가장치 및 대차 설계 등 차체 제작

< 추진 원리 > < 부상 원리 >



- 5 -

참고 2  하이퍼튜브 소개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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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 KAIA insight 19 여름호, 49P “만화로 보는 국토교통 이야기” 


